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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雕本 瑜伽師地論 卷五十三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Yuga saji ron (Discourse on the Stages of Concentration Practice),
Fascicl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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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4×1,118.4cm
각장 28.4×48.0cm, 24장

권자장

가천박물관



고려는 불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고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불교사상은 고려문화의 

원동력이었고, 그 가운데 대장경 사업이 

이루어졌다. 북송에서 971년 판각에 착수하여 

983년에 완성시킨 동양 최초의 대장경인 

개보칙판開寶勅板이 성종10년(991) 고려에 

도입되자 불교국가인 고려도 이를 판각하여 

문화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치고자 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에는 거란의 외침이 잦았는데, 

대장경 판각을 통해 불력佛力으로 국난國難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거국적 발원으로 

현종2년(1011) 무렵 초조대장경 판각에 착수하여 

현종재위기간에 상당한 수량의 대장경이 

판각되었다. 

현종 이후 덕종, 정종 재위기간에는 

대장경 간행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없다가 

문종17년(1063) 거란대장경이 도입된 이후 

대장경 판각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거란대장경契丹大藏經은 초조대장경의 

착수시기보다 늦은 1031년에 판각을 시작하여 

1054년에 대체로 완성한 것인데, 이것이 

1063년 고려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거란판에 

의한 판각은 북송 개보칙판에 수록되지 

않았거나, 전도轉倒・착사錯寫・오류誤謬 혹은 

이역異譯이 있는 것을 보충하거나 대체 또는 

추가 편입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전본과 

송조대장경宋朝大藏經에 의한 판각이 보태졌다. 

이후 선종4년(1087) 2월 개국사開國寺에서 

대장경의 판각을 경축하였고, 

3월에는 흥왕사興王寺에서 경판을 간직하는 

대장전大藏殿의 낙성을 경축하였으며, 4월에는 

귀법사歸法寺에서 다시 대장경의 판각을 

경축하였다. 이장移藏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부인사符仁寺로 옮겨진 대장경은 고종19년(1232) 

몽고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이규보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심하도다, 달단達旦(몽고)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매함도 금수禽獸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의 공경하는 바를 알고,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지나는 

곳마다 불상佛像과 범서梵書를 마구 불태우고,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大藏經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 

동안 이룬 공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一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Dae banggwangbul hwaeom gyeong (Flower Ornament Sutra),
Second Zhou Dynasty Translation, Fascicle 1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6 

初雕本 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敎王經 卷六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Bulseol choesang geunbon daerak geumgang bulgong sammae 
daegyowang gyeong (Ardhasatika Prajnaparamita Sutra), Fascicle 6

초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

初雕本 佛說迦葉赴佛般涅槃經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Bulseol gaseopbu bulban yeolban gyeong (Parinirvana Sutra)

초조본 대보적경 권59

初雕本 大寶積經 卷五十九
First Edition Tripitaka Koreana, 
Dae bojeok gyeong (Sutra of the Great Accumulation of Treasures),
Fascicl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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